
｢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｣

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

(응급의료과, ’19. 7. 8.(월))

□ 회의 개요

○ (목적) 정책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최종 자문

○ (일시‧장소) ’19. 7. 4.(목), 13:30~15:30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

사무소 대회의실

○ (참석) 복지부, 전문가, 연구진 등 17인 ☞ 붙임 참고

□ 주요 내용

< 재지정제도 및 평가제도 관계 설정 >

○ 연구진이 제시한 재지정제도 및 평가제도의 목적·역할은 적절

※ (재지정제도) 응급의료 접근성 보장, 성과가 낮은 소수의 기관을 탈락

(평가제도) 응급의료 질 보장, 성과가 높은 다수 기관에 인센티브 지급

○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절차 면제는 타당하며, C등급 기관은

재지정 취소 이전에 C등급 사유 분석 필요(지정취소의 타당성 측면)

< 평가제도 >

○ 평가제도는 절대평가를 근간으로 하되,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

(상대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존재)

○ 필수기능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고, 성과평가는 아직 시기상조(당장

실현은 어렵더라도 도달 목표를 유도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)

※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다보면 기관 간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가급적

큰 틀에서 제시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방향



○ 수가연동지표는 수가와 직접 관련된 것들로 한정하고, 특정 지표를

수가에 연동하기보다 여러 지표 합산 방식이 더욱 타당

※ 개별 기관의 사정이 다양하므로 지표 합산을 통해 이를 보완

○ 권역/지역별 평가 시 지역 여건을 감안한 기준 마련 필요(수도권↔

지방 격차, 특·광역시↔도 격차 고려)

○ 평가지표 수를 줄이는 방향 필요. 변별력 없는 지표와 현실적으로

달성이 어려운 지표는 삭제(평가체계는 오랜 세월의 산물인 만큼 지표

추가 삭제 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존재

○ 평가제도가 실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는지 시계열적으로

분석하고, 개선방향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연구·고민해야 함

□ 향후 계획

○ 결과보고회 자문 내용 반영하여 보고서 보완

○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(~7.23)

※ 연구기간: ’18. 12. 12. ～ ’19. 7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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